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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도시바와 M램 공동개발
STT-M램 공동생산도 … 저전력․비휘발성 장점 살려 PC․서버 공략

하이닉스반도체는 일본 도시바(Toshiba)와 핵심 차세대 메모리 STT-M램 공동개발 및 합작기업 설립을 통

한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종전 특허 상호 라이선스 및 공급계약 연장에도 합의했다고 7월13일 발표했

다.

하이닉스는 M램 공동개발이 차세대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 반도체 선도기업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 3위인 도시바는 M램 기술 및 개발능력 면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

고, 하이닉스는 최고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M램은 초고속 및 저전력으로 작동하고 전력 공급 없이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비휘발성의 장점과 함께 안정

성 등을 두루 갖춘 차세대 메모리로,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는 10나노 이하에서도 집적이 가능하다.

양사는 M램으로 초기에는 저전력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에 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PC 및 서버

시장까지 공략할 방침이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M램은 빠른 동작 속도와 낮은 전력 소비, 높은 신뢰성 등의 기존 메모리의

장점을 두루 갖춰 새로운 모바일 기기 수요 확대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메모리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강조했

다.

도시바의 반도체 부문 Kobayashi 사장도 “M램은 공정 미세화에 유리해 향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M램, NAND Flash, HDD(Hard Disk Drive) 등을 포함한 모든 Storage Solution 제공을 목표로 하이닉스와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기술적 장점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 위험을 줄이는 한편 M램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제휴를 통해 양사가 공동 개발한 M램 제품은 합작사를 설립해 공동 생산함으로써 투자비를 균

등하게 분담하고 투자 위험을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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